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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편승 안보정책 평가: 미국 동맹 억제력에 대한 정량적 분석

이진명

한국 안보의 핵심 기제는 강대국 동맹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국가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난 수 세기 이러한 강대국 편승 안보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용한 우세 전략 또는 불가
피한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한국이 국가 목표에 충실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록 그 본질적 취약성, 역설, 모순이 현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강
대국 편승안보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위해 강대국 동맹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은 
한국 학계에 주어진 가장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다. 본 세미나는 1차로 미국 동맹억지력에 대
한 통계분석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군비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미국 동맹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며, 그 의존도는 과거보다 덜하지 않다. 분명 한국 안보의 취
약성은 경쟁국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동맹 정치의 본질적 취약성과 미국 동
맹 정책의 특수성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강대국 편승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결속될수록 한국은 경쟁국들과 더욱 첨예한 
군사적 대결에 직면하는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정책의 문제는 또한 확장억지력의 본
질적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강대국은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동
맹국에게 오히려 억제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이 미국과 일
본에 대한 안보무임승차를 계속할 경우 북, 중, 러의 집단대항동맹을 불러와 동맹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강대국 편승안보정책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국가자율성은 극도로 제약된
다. 특히 모든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영토와 한국인들에 대한 분할 통치라는, 한국을 희생양으
로 삼아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한
국 유일의 동맹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며 미국은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향한 어떤 움직임도 
미일동맹관계를 저해하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본 세미나는 지난 600년 한국
인들의 지적 항쇄가 되어온 강대국 편승 안보정책에 대해 새롭게 고안된 이론과 이를 통계적
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이진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이다. 뉴욕주
립대학교에서 전쟁과 식민지 범죄 사례에서의 초국경적 국가 책임에 대한 주제로 정치학 박
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분야는 주로 군사분쟁, 자유주의 평화론, 강대국 동맹 억제력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한국군사력으로의 대체 가능성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 군사력의 수준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Date & Time: March 14th 12:00-13:00
Place: SNUAC Room 406 (4th Floor)


